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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

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문

  예로부터 주문진지역은 아름다운 바다와 산이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과 인심좋은 주민들로 강릉에서도 살기좋은 지역으로 

손꼽혀 왔다.

  하지만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문진읍 향호리 산560 일원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해당 지역 인근에는 주택과 농지 등이 많고 특히 천연기념물 

166호 장덕리 은행나무와 주문초등학교 삼덕분교가 있는 지역으로,

  폐기물매립장이 설치 된다면 주문진 주민들은 물론 연곡면, 사천면, 

양양군 현남면, 그리고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전체의 자연 환경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중금속 덩어리는 바다로 연결되는 

하천을 오염시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주변 농지와 민가도 악취로 뒤덮여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해당 시설이 설치된다면 침출수와 각종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해 관광도시 강릉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혀 관광객이 찾지 

않는 도시가 되어 자자손손(子子孫孫) 후대에 엄청난 재해를 물려 

줄 것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해양관광벨트 구축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던 우리의 청사진은 영원히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에서는 침출수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지키고, 주거환경과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태영동부환경(주)는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삶의 터전을 빼앗는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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